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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간 질환과 술은 늘 함께 거론된다. 의료 현장에서 알코올 섭취가 많지 

않은 지방간 질환 의심 노동자들을 드물지 않게 발견하곤 한다. 일반인과 달

리 간독성 물질 등 광범위한 직업적 환경과 연관된 지방간 질환 의심 노동자

도 있다. 그러나 대부분은 알코올 관련 간질환 중심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많

다. 과도한 음주가 지속되면 간질환을 일으키는데 이와 관련된 간질환을 알

코올성 지방간 질환(AFLD)이라 부른다. 이와 달리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

(NAFLD)1)은 음주 여부와는 무관하며 식습관·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, 

당뇨병과 관련이 있다. 

�

1) NAFLD(Non Alcoholic Fatty Liver Disease).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음주력이 없는 사람이 편중된 식생활이나 운

동 부족으로 간에 지방 침착을 일으킨 병태를 총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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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알코올성 간질환과 유사한 병리 소견을 보인다. 

간에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며, 비만·인슐린 저항성·고혈압·당뇨·이

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다. 장 내 지방조직의 과도한 축적은 인슐린 저항성

과 상관관계가 있다. 지방간 질환은 만성 간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

며 간경변증·간세포암 등 말기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. 이 밖에도 콩팥

병, 악성종양 등 간 외에도 여러 질환이 동반되기도 한다. 비알코올성 지방간 

질환의 추정 유병률2)은 20~30%에 이르며 이환율3)은 증가하고 있다. 여러 

내과 질환과 연관이 있는 흔한 질환이기에 위험성을 간과하기도 쉽다.

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새로운 이름 

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1986년 제안돼 40년 가까이 사용해 왔다. 이 용

어는 1980년 미국의 병리학자 루드윅(Ludwig)과 동료들이 처음으로 알코

올 섭취 없이도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환자들을 발견하고 보고하면서 학계

에 도입됐다. 그러나 질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 축적으로 비알코올성 

지방간 질환이라는 용어는 질환의 원인이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

고 비판됐다. 진단명과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코올을 강조하고 국

한해 술과 관련이 없다는 정의를 내려 대사 기능 장애의 위험요인의 중요성

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. 또한 지방간(Fatty Liver)의 단어 중 지방을 뜻하

는 ‘Fatty’가 게으르고 뚱뚱하다는 의미가 있어 환자의 사회적인 낙인효과를 

우려하는 만큼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.

간학회·간담췌외과학회·간암학회·간이식학회 등 간 관련 전문가와 학회에

서는 해당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, 2020년 용어를 변경하자는 제안을 

내놓았다. 이후 올해 대한간학회 지방간질환질병명 개정위원회는 새로운 한

글 용어를 발표했다. 최근 제안된 용어는 ‘대사이상 지방간 질환(MASLD)’4)

이다. 이는 지방간이 있으면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위험인자(비만, 당뇨병 

또는 인슐린 저항성, 고혈압, 이상지질혈증) 중 1가지 이상을 가진 환자로, 

지방간에 의한 심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연구와도 관련된다. 

특히 1차 의료나 보건 종사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점은 고무적이다. 

�

2) 일정한 시일에 임의의 지역에서 발생한 병자 수를 그 지역 인구에 대해 나타낸 비율

3) 어떤 기일 내의 평균 인구에 대한 질병 발생 건수의 비율

4) MASLD(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)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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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용어인 비알코올성 간질환에 비해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라는 용어

는 간 및 간 외 사망위험, 질병 연관성, 고위험군 개인 식별 등의 장점이 있

다. 근본적인 병태를 반영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진일보한 용어라 

말할 수 있다. 

심뇌혈관질환 증가 높이는 간질환의 위험성

최근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지방간 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

주목받았다. 이는 김원 서울대 교수, 문준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, 정석송 차

의과대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‘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

위험 분석 결과’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지방간 질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

성과 관련된 연구이다. 

연구팀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

47~86세 성인 35만 명을 9년간 추적한 자료에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을 도

입해 분석한 논문으로5)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지방간 질환 환자가 

심혈관질환·관상동맥질환·뇌졸중 등의 위험성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. 특히 

잦은 음주는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대사증후

군과 지방간 질환, 심혈관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로써 국민의 생

활 습관 개선과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판단자료이다. 

비만과 간질환의 동반은 대표적인 ‘잘못된 만남’6)이다. 비만은 고혈압·관상

동맥질환 등 심뇌혈관질환, 당뇨병·이상지질혈증 등 내분비계 질환, 천식 등 

호흡기계 질환을 동반한다. 또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은 위장관계 질환의 

원인이 되기도 한다. 즉 내장 비만은 지방간의 핵심 동조자이다. 과도한 내장 

지방과 지방간 질환은 건강 악화를 도래하는 악연이다. ‘그런 만남이 언제부

터 잘못됐는지’는 중요하지 않다. 잘못을 느낀 순간부터 좋은 인연으로 바꿔

나가야 한다. 

�

5) 김원·문준호·정석송 외 <Metabolic dysfunction-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increases the risk of incident 

cardiovascular disease : a nationwide cohort study. eClinical Medicine>, 2023. 대사 기능 장애 관련 지방간 질환은 

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및 보고

6) Isabelle Lemieux et al(2020)의 논문 내용 중 ‘Liver Fat : A Key Partner in Crime in Visceral Obesity’를 인용하는 과

정에서 국내 유명 가수의 노래 제목을 차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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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 체중 감량 등 생활 습관 개선 강화해야 

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치료 방법은 대사증후군 예방관

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. 건강한 식사와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한 체

중 감량이다.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체중의 5% 이상을 줄이기를 권한다. 

간 내 염증 및 섬유화 개선이 목표라면 7~10%의 체중을 줄여야 한다. 마른 

지방간의 체중감소도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된다. 

식이요법은 저열량 식단으로 하루 1,200~1,500kcal 또는 평소보다 500kcal 

줄인 식단을 추천한다. 과당 등 탄수화물과 지방 줄이고, 지중해 식단을 참고

하자. 운동요법은 유산소운동을 중등도 강도로 주 3회 이상, 30~60분씩 기

본으로 한다.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은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환자의 

선호도와 심폐 능력을 고려해 운동할 것을 권고한다. 

체중 감량은 쉽지 않다.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효과적이고 지속으로 유지하

기 위해서는 행동요법을 포함한 여러 분야 보건의료인이 함께하는 다방면의 

접근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. 만약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전문가 상

담 등의 비만 치료를 권한다. 궁극적으로는 비만 개선과 절주·금주, 금연 등 

생활 습관 접근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증진이 되어야 한다. 

앞으로 대사증후군의 세계적 유행으로 관련 질환의 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으

로 소요될 것이다. 임상의사는 물론 정부 차원의 보건정책과 공중보건의 협

력으로 지역 사회의 건강 위험을 줄이는 대사증후군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

구되어야 할 때이다.  

체중 감량은 쉽지 않다.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효과적이고 

지속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동요법을 포함한 

여러 분야 보건의료인이 함께하는 다방면의 접근을 

적극 고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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